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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안경사라는 직업 가치인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5월 한달 동안 대구와 부산지역의 안경광학과 3, 4년제 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 안경광학과 진학동기, 전공과목 만족도와 안경사 직업의 가치인식도, 안경사 직업의 사회적 가치 인식 등에 관한 문항이 있었다.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결과
            총 155명 중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21명(13.5)%, 만족 75명(48.4%), 보통 51명(32.9%), 불만족 4명(2.6%), 매우 불만족 4명(2.6%)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안경사라는 직업의 가치인식수준은 매우 높다가 9명(5.8%), 높다 46명(29.7)%, 보통 85명(54.8%), 낮다 12명(7.7%), 매우 낮다 3명(1.9%)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목 만족도에 따른 학생들이 생각하는 안경사 직업가치인식을 상관 분석한 결과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과목 만족도와 안경사 직업가치인식 수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59, p<.001).

          

          
            결론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과목 만족도가 높은 것과 안경사 가치인식 수준이 높은 것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안경사 직업가치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과목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안경사의 근무 환경과 복지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록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hthalmic optics students's major subject satisfaction and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55 students from the Daegu and Busan area of ophthalmic optics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during May 2018.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otivation to enter the university, satisfaction with major subjects,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and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in society. Statistical analysis used SPSS 22.0 program to correlate, frequency analysis.

          

          
            Results
            Of the total 155 students, the satisfaction rate of major subjects was very satisfied 21(13.5%), Satisfied 75 (48.4%), usually 51 (32.9%), dissatisfied 4 (2.6%) and very unsatisfied 4 (2.6%).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was very high 9 (5.8%), high 46 (29.7%), usually 85 (54.8%), low 12 (7.7%), very low 3 (1.9%).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of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according to satisfaction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major subject,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major subject and the level of perceived value of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r = .459, p<.001)

          

          
            Conclusions
            It is highly related to the high major subject satisfaction of ophalmic optics students and the high level of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major subject in order to increase the perception of job value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ocial consciousness through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 of opt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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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국내의 대학구조는 학과나 전공 영역별로 구성되며, 전공은 장래의 진로와 대부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 또한 전공 선택이 개인의 대학생활 뿐 아니라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하고 장래의 삶을 살아가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2]

      Kim과 Ha는 전공이 가지는 사회적 소속감을 포함하여 “학과(학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학과만족에 대해,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하였다.[2,3]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공부할 때 앞으로 선택할 진로와 직업에 얼마나 관련되고, 도움이 되는지, 현장 업무에서 사용 가능한 학문인지에 대해 비교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공과목의 만족도는 본인이 설정한 진로와 직업에 있어 전공과목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업무에 종사하며,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4] 안경사 양성교육은 1977년 안경통신교육을 시작으로 1982년에는 한국안경고등기술학교가 담당하였다. 그 이후 1984년 대구보건대학에 안경광학과가 최초 개설되었으며,[5] 1988년 안경사 면허제도가 도입되었다.[6]

      대한 안경사 협회에서 공지된 2018년 전국의 안경광학과의 수는 총42개이며 그중 4년제는 12개, 3년제는 26개, 2년제는 4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러한 대학은 안보건을 책임지는 예비 안경사를 배출하기 위해 전공 관련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통계에 의하면 2008년~2017년까지 매년 평균 1,496명이 국민 안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전문인으로서 배출되고 있다.[7] 하지만 안경사 시험 초기에 편성된 시험과목의 종류와 과목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으며[8] 안경사 면허 합격을 목적에 둔 최단기 양성 코스로 교육수준의 질적 불균형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9,10]

      학생들이 직업과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흥미, 적성, 가치, 능력 등이 있다. 이중에서 직업의 가치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일의 적응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11]

      본 연구는 미래에 국민의 안보건을 책임질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 관련 견해와 만족도를 알아보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안경사라는 직업 가치인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5월 한 달 동안 대구와 부산지역의 안경광학과 3, 4년제 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 안경광학과 진학동기, 전공과목 만족도와 안경사 직업의 가치인식도, 안경사 직업의 사회적 가치인식등에 관한 문항이 있었다.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설문 참여자 수는 총 155명이며, 3년제 안경광학과 학생 107명(69%), 4년제 안경광학과 학생 48명(31%)이며, 남성이 85명(54.8%), 여성이 70명(45.2%), 그 중 20대는 141명(91%), 30대 9명(5.8%), 40대 5명(3.2%)으로 분포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38명(24.5%), 2학년 60명(38.7%), 3학년 44명(28.4%), 4학년 13명(8.4%)이며, 미혼은 145명(93.5%), 기혼은 10명(6.5%)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Characteristic
              	Categories
              	Frequency(%)
            

          
          
            	Gender
            	Male
            	  85(54.8%)
          

          
            	Female
            	  70(45.2%)
          

          
            	Age
            	20’s
            	   141(91%)
          

          
            	30’s
            	      9(5.8%)
          

          
            	40’s
            	      5(3.2%)
          

          
            	Grade
            	1st
            	  38(24.5%)
          

          
            	2nd
            	  60(38.7%)
          

          
            	3nd
            	  44(28.4%)
          

          
            	4nd
            	    13(8.4%)
          

          
            	Education level
            	College
            	   107(69%)
          

          
            	University
            	     48(31%)
          

          
            	Marital status
            	Unmarried
            	145(93.5%)
          

          
            	Married
            	     10(6.5%)
          

        

        

      

      
        2. 안경광학과 선택 경위 및 진학 목적
        안경광학과를 선택한 경위는 부모님과 지인의 권유가 64명(4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스스로의 선택이 46명(29.7%), 성적에 맞춰 진학하는 경우가 22명(14.2%), 취업 걱정이 덜한 전문직이라서 선택한 경우는 18명(11.6%), 기타 5명(3.2%)으로 나타났다(Table 2). 부모님과 지인의 권유로 안경광학과에 진학한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국내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12~15]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가족과 중요한 타자와의 결속,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격려와 충고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다수의 연구가 뒷받침된 결과로 보여 진다.[16~19] 또한 스스로의 전공 선택이 29.7%였고, 성적에 맞춰 진학한 경우가 14.2%, 전문직이라서 선택한 경우가 11.6%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Lee는 본인의지에 의한 자발적 전공 선택과 타인의존에 의한 의존적 전공 선택으로 나누었다. 전공선택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개인적 전공선택 동기자가 사회적 전공선택 동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를 참고하였을 때 29.7%의 비율이 스스로 전공을 선택한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보여 진다.

        
          Table 2. 
				
          

          
            Reason of major selection
          
          

        

        
          
            
              	
              	Frequency
              	Percent(%)
            

          
          
            	Suggestion of parents and acquaintances
            	64
            	41.3%
          

          
            	Choice of oneself
            	46
            	29.7%
          

          
            	Go to school according to grade
            	22
            	14.2%
          

          
            	Professional occupation
            	18
            	11.6%
          

          
            	Etc
            	  5
            	   3.2%
          

          
            	Total
            	155 
            	  100%
          

        

        

        입학 시 고려한 직업으로는 안경사 83명(53.5%), 검안사 30명(19.4%), 콘택트렌즈 관련회사 취업 20명(12.9%), 안경관련회사 취업이 14명(9%), 타 직업이 5명(3.3%), 기타가 3명(1.9%)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Occupation Considered at Admission
          
          

        

        
          
            
              	
              	Frequency
              	Percent(%)
            

          
          
            	Optician
            	83
            	  53.5%
          

          
            	Optometrist
            	30
            	  19.4%
          

          
            	Contact lens company
            	20
            	  12.9%
          

          
            	Glasses related company
            	14
            	    9.0%
          

          
            	Other job
            	  5
            	    3.3%
          

          
            	Etc
            	  3
            	    1.9%
          

          
            	Total
            	155 
            	   100%
          

        

        

      

      
        3. 전공과목 만족도와 안경사 가치인식도
        총 155명 중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21명(13.5%), 만족 75명(48.4%), 보통 51명(32.9%), 불만족 4명(2.6%), 매우 불만족 4명(2.6%)으로 나타났다(Fig. 1). 만족이 48.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보통 32.9%, 매우 만족이 13.5%순으로 나타났다.

        
          
          

          Fig. 1. 
				
          

          
            Major subject satisfaction.
          
          

          

        

        본인이 생각하는 안경사라는 직업의 가치인식수준은 매우 높다가 9명(5.8%), 높다 46명(29.7)%, 보통 85명(54.8%), 낮다 12명(7.7%), 매우 낮다 3명(1.9%)으로 나타났다(Fig. 2). 본인이 생각하는 안경사의 직업 가치인식은 보통과 높다에 많은 수가 선택을 하였다. 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안경사에 대한 가치인식이 어떠한 것 같은지의 질문에 매우 높다 7명(4.5%), 높다 22명(14.2%), 보통 87명(56.1%), 낮다 35명(22.6%), 매우 낮다 4명(2.6%)으로 보통과 낮다에 많은 수가 선택하였다(Fig. 3).

        
          
          

          Fig. 2.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Fig. 3.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in society.
          
          

          

        

        전공과목 만족도에 따른 학생들이 생각하는 안경사 직업가치인식을 상관 분석한 결과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과목 만족도와 안경사 직업가치인식 수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r = .459, p<.001). 전공과목 만족도가 높은 것과 안경사 가치인식수준이 높은 것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Subject Satisfaction and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Major Subject
Satisfaction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Major Subject Satisfactio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459**
          

          
            	Significance level (both)
            	
            	.000    
          

          
            	N
            	155    
            	155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459**
            	1       
          

          
            	Significance level (both)
            	.000    
          

          
            	N
            	155   
            	155   
          

        

        

      

      
        4. 면허 취득 후 진로 및 취업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안경광학과 학생 155명 중 졸업 후 안경사 관련 업종에서 일할 것이라고 응답한 수는 138명(89%)에 해당하며, 10명(6.5%)은 다른 일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타 7명(4.5%)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Table 5).

        
          Table 5. 
				
          

          
            Select a career related to a major
          
          

        

        
          
            
              	
              	Frequency
              	Percent (%)
            

          
          
            	Major related jobs
            	138
            	  89%
          

          
            	Other job
            	  10
            	 6.5%
          

          
            	Etc
            	    7
            	 4.5%
          

          
            	Total
            	155
            	100%
          

        

        

        졸업 후 취업하고 싶은 곳은 안경원 84명(54.2%), 안과 31명(20%), 콘택트렌즈 관련회사 16명(10.3%), 안경 관련회사 11명(7.1%), 타 직업 6명(3.9%), 대학원 진학 4명(2.6%), 기타 3명(1.9%)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Place to want to work after graduation
          
          

        

        
          
            
              	
              	Frequency
              	Percent (%)
            

          
          
            	Optical Shop
            	 84
            	54.2%
          

          
            	Ophthalmic clinic
            	 31
            	   20%
          

          
            	Contact lens company
            	 16
            	  10.3%
          

          
            	Glasses related company
            	 11
            	    7.1%
          

          
            	Other job
            	   6
            	     3.9%
          

          
            	Graduate school entrance
            	   4
            	     2.6%
          

          
            	Etc
            	   3
            	     1.9%
          

          
            	Total
            	155
            	     100%
          

        

        

        취업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월급 55명(35.5%), 근무환경 54명(34.8%), 근무시간 29명(18.7%), 동료 구성원 9명(5.8%), 근무지 위치와 사회적인식이 각각 4명(2.6%)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Important points when choosing a job
          
          

        

        
          
            
              	
              	Frequency
              	Percent (%)
            

          
          
            	Salary
            	 55
            	35.5%
          

          
            	Working environment
            	 54
            	34.8%
          

          
            	Working hours
            	 29
            	18.7%
          

          
            	Colleague
            	   9
            	  5.8%
          

          
            	Location
            	   4
            	  2.6%
          

          
            	Social recognition
            	   4
            	  2.6%
          

          
            	Total
            	155
            	  100%
          

        

        

      

    

    

  
    
      결 론
      학생들이 안경광학과에 진학하는 이유로 가족과 지인의 권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스스로의 선택이 그 뒤를 따랐다. 또한 전공과목 만족도가 높은 것과 안경사 가치인식수준이 높은 것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직업관련 깊이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만족감이 높아질 때 안경사라는 직업의 가치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사회적으로 안경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가치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안경사의 근무 환경과 복지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졸업 후 전공 관련된 일을 할 것이라고 89%가 대답하였으며, 54.2%가 안경원 근무를 원했으며, 20%는 안과에 취업하기를 원했다.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월급, 근무 환경, 근무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매년 전국의 안경광학과에는 미래의 안경 산업을 이끌고 책임질 신입생이 입학하고, 안경사로 배출되고 있다. 학교 일선에서는 전공과목의 체계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되고 있는 안경 산업에 맞춘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안경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학생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직업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배출된 안경사들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과 사회의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보려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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